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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교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毋持兵 太子亦疑使者詐之遂不渡浿水復引歸 報天子誅山 左將軍破浿水上軍迺前至城下圍其西北 樓舡亦徃㑹居城南 右渠堅守數月未能下



	
무기를 소지하지 말라고〔毋〕[1] 말했다. 태자 역시 사자(使者)가 사술을 쓴 것이 아닐지 의심하여 마침내 패수를 건너지 않고 다시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천자에게 이 일을) 알리니[2], 천자가 위산의 목을 베었다.  좌장군은 패수 상류의 군을 격파하고, 곧 나아가 성 아래에 이르러 그 서북쪽을 포위하였다. 누선(장군)도 역시 가서, 모여서 성 남쪽에 자리잡았다. 우거가 수개월을 견고하게 지켜내니 능히 없애지를 못했다. 
 



	
天子以久不能决使故濟南太守公孫遂徃正之有便冝將以從事 遂至縛樓舡將軍并其軍與左將軍急擊朝鮮 朝鮮相路人相韓陶尼谿相參將軍王唊師古曰尼谿地名四人也 相與謀欲降王不肯之 陶唊路人皆亡降漢 路人道死



	
천자는, 오래되도록 결판을 낼 수 없자, 옛 제남(濟南) 태수(太守)[3]  공손수(公孫遂)로 하여금, 가서, 일을 맡음으로써 자의대로 그(우거)를 정벌하도록 하였다[4].  공손수가 도착하여 누선장군을 포박하고 그 병사를 병합하여 좌장군(左[5]將軍)과 더불어 조선을 급히 공격하였다. 조선 상(朝鮮相) 노인(路人)·상 한도(相韓陶)·니계 상 참(尼谿相參)·장군 왕겹(王唊) 사고가 말하기를, 니계는 지명이므로 네 명이다.이 서로 참여하여 항복을 도모하였으나, 왕이 이를 수긍하지 않았다. 한도 ‧ 왕겹 ‧ 노인은 모두 한나라에 항복하였는데, 노인은 도중에 죽었다.
 



	
元封三年夏尼谿相參使人殺王右渠来降 王倹城未下故右渠之大臣成己又反左將軍使右渠子長路人子最告諭其民謀殺成己 故遂定朝鮮 爲真畨臨屯樂浪



	
원봉(元封) 3년(기원전 108년) 여름, 니계 상 참은 사람을 시켜 왕 우거를 죽이고 와서 항복했으나 왕검성(王倹[6]城)이 항복하지 않으니, 우거의 대신(大臣) 성기(成己)가 다시 모반하였다. 좌장군(左[7]將軍)은 우거의 아들 장(長)과 노인의 아들 최(最)를 시켜 그 백성을 하소연하고 타일러, 모의하여 성기를 죽이니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고 진번(真畨) ‧ 임둔(臨屯) ‧ 낙랑(樂浪) ‧
 








	↑ 서울대규장각본에는 “母”로 되어 있다.

	↑ 원문 報 앞에 《사기》(史記)에는 山還, 《한서》(漢書)에는 山자가 있다. 

	↑ 원문 太. 서울대규장각본에는 大로 되어 있다.

	↑ 원문 將. ≪사기(史記)≫와 ≪한서(漢書)≫에는 得으로 되어 있다.

	↑ 서울대규장각본에는 ‘尤’로 되어 있으나 오자로 보인다.

	↑  ≪사기(史記)≫에는 險으로 되어 있다.

	↑ 서울대규장각본에는 ‘尤’로 되어 있으나 오자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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